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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過分析『金델要略心典』樓病條文中尤在g>_的註釋, 得出如下結論

1. 찮病的原因有二· 外因是太陽風寒重感寒演; 內因是血氣陰陽的揚傷, 但律波不足是其共通之處.

2. 쩔病基本屬手表病, 出現沈服是因感受i설쩌所致. 

3. 裡病, 出現彈直是因感受風뻐. 

4. 剛첼有惡寒;ill:狀, 但有可能認鳥表實證無惡寒;ill:狀, 故將原文中的‘反’字直接引用過來說明,

5. ‘其服如故’和‘暴題眼大’是風쩌去而펄뻐殘存的時候出現的. 

6. 짧病的陽明修熱證可使用大承氣場,其井不是寫T去除操實,而是薦T下陽明佛熱,故實際上使用大 

承氣場的時候要小J心護↑륭‘ 

關鍵詞; 볕病, 彈直, i事浪不足.

I . 서 론 

쩔病은 項背꿇急, 四뾰抽據, 口 l썽 角란反張 등 

이 주증이 되는 일종의 병증이다_]) 짧病에 대하 

여 제일 먼저 나오는 문헌은 『內經』이다. 『靈樞·

熱病」에서는 “熱而湮者, 死. 體折, }첫統, 짧U첼뼈↑ 

也.”2)라 하였고, 또 “風湮身反折, 先取足太陽及뼈 

中及血絡出血. 中有寒, 取三里.”3)라 하였으며, 『素

* 交信著者 ; 李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典醫史學敎
室, 033) 7?1.J α368. ybl@mail.sangji.2c.kr. 

1) 楊思회 等 主編, 『中醫臨'*大全』, 중국, 北京科學技術出
版j此 1991, 24:l쪽 

2) 河北醫學院 t擺, 『靈樞經校釋』上冊, 중국, A民衛生出版
社 1982, 423쪽, 

3) 河北醫學院 t혔휠 『靈樞經校釋』上冊, 중국, A民衛生出版
社 1982,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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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至률要大論』에서는 “廠陰在良, 客勝則大關節不

利, 內馬짧彈抱폈, 外寫不便.”4)이라 하였고, 또 

“諸찮項彈, 皆屬於i뭘,”5)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內經』에 다양한 훨病에 대한 언급 

이 보이지만, 첼病에 대한 전면적인 서술은 『金

델要略』에 처음 나온다. 『金핍要略』 에서는 쩔病 

의 병인으로 外感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誤ff 誤

下 등에 의한 진액의 손상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 

았다. 그리고 첼病의 분류에 있어서도 表實 表虛

의 관점에서 剛裡 柔摩으로 구분하여, 剛첼은 갈 

근탕, 柔湮은 과루계지탕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 

으며, 또한 대승기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설 

4) 郭靈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중국, A民衛生出版社
1992, 1091쪽. 

5) 郭靈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중국, A民衛生出版社,
1992, 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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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6l 

그러나 『金핍要略』의 훤칠病에 대한 서술에는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었다. 

첫 번째는 剛湮이 表實이므로, 그 증상에 惡寒

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원문에는 ‘反

惡寒’으로 되어 있어, ‘反’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 

는가에 대한점이다. 

두 번째는 대송기탕음 사용하여야 할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極病은 공통적으로 진액이 부 

족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대승기탕을 써야 한다 

는 의미가무엇일까? 

세 번째, 暴題眼大에 대하여 『醫宗金鐘』에서는 

術文이라 하였고, 『金됩要略講義』에서는 “其理未

明, 當存疑”7)라 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의문점을 

남기고 었다. 

이러한 점들은 첼病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 

려움을 주고 었다. 

淸代 尤在끊이 저술한 『金뀔要略ilj、典』은 「金

圖要略』의 중요한 주석서이다. 尤在끊은 張f뿌景 

의 학설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여 깨달은 바가 

매우 많았는데, 주석할 때 그 요점을 얻기에 힘 

썼으므로 책명을 ‘心典’이라 하였다. 이 책은 원 

문의 정의를 명백히 논술하였고, 문체가 간단명 

료하면서도 조리가 있어 비교적 뛰어난 「金핍要 

略』주석서로서 인정받고 있다.Sl 

여기에서는 『金델要略{;典』의 첼病조문을 번 

역하고, 주요 주석가들의 견해와 비교 고찰하여, 

특히 위에 열거한 문제틀에 유의하면서 尤在끊 

주석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頂文] 2 1 

太陽病, 정핫熱월학;t, &_Ill월寒春, 名티때찮:JJ; 太陽病, 發

6) 楊思합 等 主編, r中醫臨'*大중』, 중국, 北京科學技術出
版ffd:, Hm, 껑3쪽. 

7) 李克光 主編,『金없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社
l~. 23쪽. 

8) 전통의학연구소 편, 『동양의학대사전』, 한국, 성보사, 
2CXXJ,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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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i'ttl:1퍼不意寒, 名티柔찮 

[校敵]

CD F흉· 趙開美本에서는 ‘현’字로 되어 였다. 아 
래의 문장도 이와같다. 

[注釋]

(1) 反; 『醫宗金鍵』에서는 ‘反’字가 잘못된 것이 

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惡寒은 太陽病의 正證이 

지 反證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9l 

[解釋]

太陽病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오히 

려 추워하는 것을 강경(剛짧)이라고 하며, 太陽病

에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추워하는 것을 유경 

(柔햄)이라고 한다 

[注]

成民티 ; 『千金』굽 ; 太陽中風, 重感寒i혈則變極. 

太陽病, 發熱無ff寫表實, 則不當惡寒, 今反惡寒者,

ll.IJ太陽中風, 重感子寒, 鳥極病也, 以其表實有寒,

故日剛짧 ; 太陽病, 發熱ff出馬表虛, 則當惡寒@’
今不惡寒者, 風!fl)變熱, 外傷觸n~앓湮病也, 以其表

虛無寒,故티柔極 然첼者彈也,其病在節,故必暴 

有題項彈急, 頭熱足寒, 目;*頭搖, 口標背反等證.

{뿌景不言者, 以湮字該之也 『活A書』亦굽 : 湮證

發熱惡寒與傷寒相似,但其服沈運웰細,而項背反張 

寫異耳.

[注釋]

CD 惡寒; 『註解傷寒論』에는 이 뒤에 “其不惡寒

者, 多陽明病, 今發熱, ff出, 而不惡寒者, 非陽明

證, 則是太陽中風, 重感千演, 寫柔펀흘也, 表虛感i뭘, 

故티柔짧”이 더 었다. 또한 앞의 ‘表實有寒’은 ‘表

實感寒’으로 되어 었다. 

[解釋]

成無己가 말하기를 “『千金』에서 ‘太陽中風에 

寒i혈을 재차 당하면 樓病으로 변한다.’고 하였으 

니, 太陽病에서 發熱無ff은 表가 實한 것으로서 

마땅히 惡寒하지 말아야 할 듯한데, 지금 오히려 

惡寒하는 것은 太陽中風에 寒을 거듭 감촉하여 

湮病이 된 것이다. 表가 實한데 惡寒증상이 있기 

9) 吳議 等著,『醫宗金鍵·訂jEf'뿌景중書金댔要略注』, 중국, A 
民衛生出版社 2000, 얘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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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剛樓이라고 하는 것이다. 太陽病에서 發

熱, 규出하는 것은 表가 虛한 것으로서 惡寒증상 

이 보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오히려 惡

寒하지 않는 것은 風%가 熱로 변하여 밖으로 嚴

服을 상하여 湮을 일으키니, 表가 虛한데 惡寒증 

상이 없는 까닭에 柔連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極은 뺏뺏하다는 뜻으로 그 병이 節에 있으므로 

顆項彈急, 頭熱足寒, 目;*頭搖, 口際背反 동의 증 

상을 겸한다. 빼景선생이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 

은 것은 極字에 이러한 뜻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 

이다.『活A書』에서는 또한 “湮證의 發熱惡寒은 

{흉寒病과 서로 비슷한데, 다만 그 맥이 沈遇5Y:i細

하면서 題背反張하는 증상이 보이는 것이 그 다 

른 점일 뿐이다.”이라고 하였다. 

[考察]

이 문장에서 尤在끊은 湮病을 분류하면서, 열 

이 나면서 땀이 나지 않으면 表가 튼튼하여(實) 

오한증상이 없을 것 같으나 오한증상이 있으면, 

太陽中風에 寒을 거듭 감촉한 것으로, 剛湮이라 

고 하고, 열이 나면서 땀이 나변 表가 허약하여 

오한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오한증상이 없으면, 

風뻐가 열로 변하여 밖으로 觸服을 손상한 것으 

로, 柔樓이라고 하여, 원문의 ‘反惡寒’의 ‘反’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惡寒은 表實에 마땅히 있어야 할 증상이지 

만, 의학의 이치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보았을 때 表가 實하면, 얼핏 오슬오슬 추운 증 

상(惡寒)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므로, 

‘反’자를 쓴 것이고, 尤在잖은 이러한 관점에서 

‘反’자를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極’의 의미에는 원래 뺏뺏하다는 뜻이 었 

고, 병소가 節이기 때문에 題項꿇急, 頭熱足寒,

目*頭搖, 口際背反 등의 증상이 비록 적혀 있지 

는 않지만 당연히 겸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하였다. 그리고 湮病이 傷寒과 비슷하나, 그 

감별요점은 服이 沈運꿇細하며 또한 項背反張의 

증상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본문의 ‘反’자에 대하여 吳議은 表實

에는 당연히 無ff하므로 빼야 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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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이치상 그것은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나 『

金팝要略心典』에서는 成無己의 注를 利用하여 그 

대로 ‘反’字를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註解傷寒

論·辦太陽病服證井治法t第五』에 보면 成無己도 

惡寒을 太陽表病의 提網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風은 衛를 손상시켜 惡風하며 寒은 營을 손 

상시켜 惡寒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表實

證에 惡寒의 증상이 없어야 당연한 것으로 여기 

지는 않는 듯하다. 『金圖要略心典』에서는 또한 

成無己의 注를 인용하면서 剛樓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柔極에 대한 부분을 앞부 

분만 인용하고 뒤의 惡寒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 

여는 ‘風쩌變熱’한 것이라고 별도의 注를 달고 있 

다. 成無己는 發熱퓨出하면서 不惡寒하면 陽明病

이고, 만약 陽明病이 아니라면 太陽中風의 상태 

에서 거듭 演에 감촉된 柔湮이라고 하였다. 

[原흐] 2 2 

太陽病, 發熱, Jl!Rilt.i?il~:따春, 名티첼, 청짧治. 

[解釋]

太陽病에 열이 나면서 맥이 沈하고 細한 것을 

湮이라고 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注]

太陽病本浮, 今反m:者, 風得i옳而1*, 故馬짧. 湮

病本緊뾰, 今反細者, 陰氣適不足, 故難治.

[解釋]

太陽病은 원래 浮服인데 지금 오히려 況한 것 

은 風이 폈을 얻어 잠복하게 된 것이므로, 湮病

이 된다. 짧病의 服이 원래 緊랬한데 지금 도리 

어 細한 것은 陰氣가 마침 不足한 것이므로 難治

라고 하였다. 

[考察l

尤在끊은 湮病의 服이 沈한 것은 펄 때문이라 

고 하였고, 원래는 緊꿇하여 힘이 있어야 하는데 

細한 것은 陰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맥에 있어서 太陽病 發熱에서는 병이 표에 있 

10) 蔡f=植 著,『金없要略精解』, 한국, 東洋琮合通信敎育院出
版部, 1982, 24쪽. 
吳讓 等著,『醫宗金짧·訂正{며景全書金없要略注』, 중국, A 
民衛生出版社, 2000, 얘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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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맥이 마땅히 浮하여야 하겠지만, 樓病

인 경우에는 ‘따慶하거나 혹은 SY:緊한 有力한 맥 

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맥이 沈하면서 細한 

것은 正氣가 부족한 것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 

그리므로 난치라고 한 것이다. 사실 湮病만 이러 

한 것이 아니고 기타 질병에 있어서도 또한 이렇 

지 않은 경우가 없다,Ill 

[原치 2-3 

太陽病, 發;f太多, 因致첼 夫JB.11칙下;ζJ!'l찮, 復發;t,

싹杓,흔. %흉家짧身짱痛, 不•r發;t, it出 J!'l찮. 

[解繹]

太陽病에 發ff함이 너무 심하면, 이로 인해 湮

病이 된다. 무릇 風病에 설사를 시키면 F홍病이 

되는데 다시 땀을 내면 반드시 몸이 땅기게 된 

다. 부스럼이 본래 있는 사람은 비록 몽이 아픈 

表證이 있어도 땀을 내지 못하는데 땀을 내면 樓

病이 된다 

[注]

此原極病之由, 有此三者之異. 其鳥脫浪傷律則

-也 蓋病有太陽風寒不解, 重感寒i혈而成極者 ; 亦

有亡血獨氣, *員傷陰陽, 而病變없樓者. 經굽 ; 氣主

.뺀之, 血主橋之. 又굽 ; 陽氣者, 精者養神, 柔則養

節 陰陽많哀, 節服失其橋養,而彈直不柔옷.此湮 

病標本虛實之異, 不可不辦也.

[解釋]

이것은 짧病이 생기는 경로를 찾아보면, 이러 

한 세 가지 다름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 

두 律波이 손상되었다는 점에서는 똑 같다. 대개 

太陽風寒이 解除되지 않고 寒演을 거듭 당하여 

湮病이 된 경우가 있으며, 또한 血과 氣가 소모 

되고 陰陽을 손상하여, 病이 변하여 樓病이 된 

경우가 았다. 『內經』에서는 “氣는 따뭇하게 하는 

것을 주관하고 血은 윤택하게 하는 것을 주관한 

다.”라고 하였고, 또한 “陽氣는 神을 기르면 정신 

이 맑아지고 節을 기르면 봄이 부드러워진다.”라 

고 하였다. 陰과 陽이 이미 哀弱해지고 節服이 

11) 李克光 主編,r金댔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
社, 1땐, 21 22쪽. 

『金핍要略心典』의 湮病조문에 대한 번역 연구 

그 적심과 보양을 잃었기에 뺏뺏해져 柔軟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湮病의 標本虛實을 구분하 

는 주요한 근거이므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考察l

尤在끊은 極病의 발생경로에 太陽病 發ff過多

와 風病下之, 擔家ff出 등의 3가지가 있으나 진 

액부족은 공통적인 것이고, 원인의 측면에서 보 

자변 太陽風寒에 寒i쳤을 거듭 감촉한 경우와 血

氣 陰陽이 손상하여 된 경우로 대별할 수 였다고 

하였다 

『金깝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風病은 원래 땀이 많아 쉽게 진액을 손상하 

며, --- f홈家는 피고름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음액이 잘 손상된다. … 이 3가지 極病의 원언은 
앞에서 말한 剛첼 柔湮과 다르다. 剛極 柔複이 

外%의 침입으로 節을 손상하여 생긴 것이라면, 

여기에서 말한 3가지 것은 오치로 인한 속발성 

병변이다. 外%로 인한 것은 쩌氣가 節服을 막아 

서 생기므로 외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서 말한 것은 진액이 觸을 영양하지 못하여 생기 

므로 내인성이라 할 수 있다. 또 擔家의 경우에 

는 상처부위로 風쩌가 침입하여 經絡으로 갚이 

들어와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후세 학자들은 

파상풍이라 하였다. 파상풍은 병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12) 

[原:t] 2-4 

카휠거용身熱足寒, 預J'.fi꿇急, 훨寒, g훈頭熱, 끊17.$, 티.$, 

獨頭動짧, 쭈D밸, 背反.8k春, 4효카획-\/!,. 쏠發共;f春, 寒i쩔 

相得, 共홍효虛, 홍P꿇寒甚 .• 쫓共itE., 其Jl!R~행I). 

[注釋]

(1) 發其규B, 其服如뾰; 若發其ff者로부터 6구 

절에 대하여 『醫宗金鐘』에서는 上文과 의미가 연 

속치 아니하고 아래구절의 ‘鳥欲解. 服如故, 反~

g玄者, 湮’이란 文句와 文義가 相屬함으로 아래구 

절로 分移함이 可하다 하였다,13) 

12) 李克光 主編,『金股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
m±, Hrn, 22쪽. 

13) 吳讓 等著,『醫宗金짧·訂正때景全書金뻐要略注』, 중국, 
A民衛生出版한t 200), 얘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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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을 『醫宗金盤』에서는 篇首로 삼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諸家가 剛, 柔의 두 가지 湮을 

첫 구절로 삼았는데, 지금 이 구절을 篇首로 삼 

는 것은 무릇 剛짧과 柔쩔이 모두 이 구절로부터 

갈라져 나가고 첼病의 증상이 모두 이에 포괄되 

어 있으니, 그러므로 篇首로 삼는다.”라고 하였 

다_!4) 

[解釋]

병자가 몸에 열이 있는데 발은 차며, 顆項이 

당기면서 뺏뺏하고 惡寒하고 때로 머리가 뜨겁 

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머리만 흔들고 갑자기 

이를 악불고, 등이 뒤로 젖혀지는 것은 펼칠病이다 

만일 땀을 내면 寒과 演이 어울려서 表가 더욱 

虛하여지므로 추워하는 것이 더욱 섬해진다. 땀 

을 낸 후에는 그 맥이 뱀과 같이 나타난다. 

[注1

裡病不離乎表, 故身熱惡寒;擾鳥風彈病, 而節

8따受之, 故口際, 頭項彈, 背反張, 服彈直. 經굽 : 

諸暴彈直,皆屬千風也.頭熱足寒,面目*,頭動搖

者, 風馬陽쩌, 其氣上行而又主動也. 寒떻相得者, 

if滾之i옳, 與外寒之氣相得不解, 而表氣以if而益

虛, 寒氣得i뭘而轉增, 則惡寒甚也. 其服如뾰者, HIK 

~而曲, 如抱行也. 첼服本直, if之則風去而爾存,

故服不直而曲也.

[解釋]

훤효病은 表를 떠나지 않으므로 身熱惡寒하고, 

짧은 風으로 뺏뺏해지는 병이 되어 節服이 이를 

받으므로 口標, 頭項彈, 背反張, 服彈直의 증상이 

나타난다. 『內經』에서 “諸暴彈直, 皆屬予風也”라 

고 하였다. 머리는 럽고 발은 차며 얼굴과 눈이 

빨강고 머리가 흔들리는 것은 風이 陽뼈이고 그 

기가 上行하며 또한 움직임을 주관하기 때문이 

다. 寒演相得이라는 것은 땀의 펄氣와 外寒의 氣

가 서로 합쳐져 풀어지지 않은 것인데, 表의 氣

가 땀으로 인하여 더욱 虛해지고 寒氣는 i설氣를 

얻어 더 증가되어 惡寒이 심해지게 된다. 其服如

14)“諸家以剛, 柔二첼, 列烏首{잃 今以此뭘第一條者, 蓋剛,

柔之辦, 명從此分出. 裡病之最備者, 宜冠諸首.” 吳議 等
著,『醫宗金짧·訂正{며景全書金없要略注』, 중국, A民衛生
出版社 2000,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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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者라는 것은 服이 ~하고 구불거리는 것이 마 

치도 뱀이 움직이는 듯하다는 뜻이다. 觀따은 원 

래 直한데 땀이 나면 風은 사라지고 演이 殘存하 

므로 服이 곧지 않고 구불거리는 것이다. 

[考察]

『金핍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았 

다. “이 조문은 外뼈로 인한 樓病이 熱化되어 가 

는 추세에 었는 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외인으로 

발생한 첼病은 傷寒과 비슷하여 表에서 養로 들 

어가는데, 사기가 表에 있을 때에 사기가 울체되 

어 열로 변화하여 節을 손상하고 風을 動하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身熱足寒은 사기가 울 

체되어 열로 변화되고, 陽氣가 위에서 옹체되어 

생긴 것이고, 時頭熱 面* 目;*은 表證이 풀어지 

지 않아 울체된 열이 이미 위로 올라간 것이다. 

題項彈急과 獨頭動搖 쭈口應 背反眼 등은 사기의 

열이 節을 손상하고 건조하게 변화시켜 風을 動

하게 한 것이다. 이 조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極

病의 증후가 제일 상세하여 『醫宗金盤』에서는 제 

일조문으로 순서를 바꾸었다.”15) 

[原J:.] 2-5 

暴顧&大활I)' 흙값解 nt~ti, &d:U효春, 찮‘ 

[注釋]

(1) 暴題眼大; 『醫宗金錯』에서는 ‘暴題眼大者’는 

짜文이라 하면서 위 구절의 校動에 의하여 ‘若發

其if者’로부터 6구절을 이 구절에 삽입해야 한다 

고 하였다16). 

[解釋]

갑자기 배가 불러올라 커지는 것은 병이 풀리 

려는 것이다. 맥이 여전하다가 도리어 {k하고 뾰 

한 것은湮病이다. 

[注]

此郞上文風去演存之變證. 鍵f_\;;j긍 ; 風去不與i뭘 

相麗, 則i옳뛰3無所衣著, 必]I명其下附之性, 而入題作

眼훗.風寒外解,而演下行,所以馬欲解也 如是該

15) 李克光 主編,『金없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
社, 19m, 23쪽 

16) 吳議 等著,『醫宗金짧 訂正f뿌景全書金많要略注』, 중국, 
A民衛生出版社, 2000,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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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其服必浮而不況,繹而不뾰옷. 乃其服如故,而

反加代뾰, 知其쩌內連太陰, 養病轉增, 而表病不除,

乃極病諸證中之-變也.

[解f훌] 
아것은 위 문장에서 말한 風이 사라지고 演이 

殘存하여 생긴 變證이다 鍵~는 “風이 제거되어 
演氣와 서로 틀러붙을 수 없게 되면 演邱가 의지 

할 곳이 없게 되니, 반드시 그것이 야래로 부착 

하는 성질에 의하여 題部로 틀어가 題眼을 일으 

키게 된다.”고 하였다. 風寒이 밖에서 풀어지고 

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풀어지려고 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맥을 짚어 보면 그 

맥이 반드시 浮하고 m:하지 않고 繹하고 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맥이 여전하고 도리어 代과 

뾰8없이 더 심해진다면, 그 !fB氣가 안으로 太陰에 

들어가 養病이 더 중해지고 表病도 없어지지 않 

은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바로 湮病의 여러 病證

중의 한變證에 속한다. 

[考察1

尤在잖은 暴題眼大가 앞의 其服如뾰와 같이 

外%가 풀어지고 뽕이 잔존하여 인해 생긴 병증 

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原흐] 2-6 

夫徵&#찾강;緊;w11꿇, 直上下行.

[注釋]

(1) 如; 而, 連詞

[解釋]

무릇 훨病의 服은 누르면 緊하고 뾰하여 곧게 

위 아래로 뻗어 있다. 

[注]

緊如뾰, 郞堅直之象. 李民日 ; 上下行者, 自;f至

R, 皆見緊直之服也. 얘없끊』亦굽 ; 湮病服堅1*, 直

上下行.

[解釋]

맥이 緊하고 첼하다는 것은 바로 단단하고 곧 

은 象이다. 李民는 말하기를 “上下로 行하는 것은 

#服으로부터 ,RJ따에까지 모두 緊하고 곧은 맥이 

『金델要略心典』의 맺칠病조문에 대한 번역 연구 

나타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服經』에서도 

또한 “湮病의 服은 堅1*하고 아래위로 곧게 행한 

다.”고 하였다. 

[考察]

『金깝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말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極病의 맥을 설명하고 있다. 樓病

이 節服이 彈急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맥 

또한 彈直하고 꿇햄한 맥상이 나온다 直上下行

은 촌관척이 다 彈直하고 첼한 맥이 나온다는 뭇 

이다. 按之라는 두 글자로 볼 때 龍病의 맥상은 

웰없有力할 뿐만 아니라 重按하여도 감소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虛寒으로 인 

한 랬服과 구별되며, 沈緊한 뜻도 있어 太陽傷寒

의 浮緊한 맥과도 구별된다.”17) 

[原호] 2 7 

*훌?휠有Ju;훌, 흉흉i암. 

[解f뿔] 

훤칠病에 뜸을 떠서 헐면 치료하기 어렵다. 

[注]

有갓擔者, 盤血久演, 7℃兪不閒. 隻φ全善굽 ; 흉n 

破陽風之意. 蓋陰傷不勝風熱, 陽傷而不任攻代也.

故日難治.

[校敏]

@寶; 樓의 오자염, 

[解釋]

잦擔이 있는 자는 體血이 오래되어 문드러져 

t兪가 닫히지 않는다. 樓중善은 “즉 破傷風의 뜻 

이다.”하고 하였다. 대개 陰이 상하여 風熱을 이 

기지 못하고 陽이 陽하여 攻it을 당해 내지 못한 

다. 그러므로 難治라고 하였다. 

[考察]

樓病이 먼저 생겼는가 갖擔이 먼저 생겼는가 

의 문제에 대하여 『金핍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슛擔이 있는 사람은 고름이 

오래 흘렀을 것이므로, 진액과 혈이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쩔 

17) 李克光 主編,『金잃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
此 lWO,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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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이 생기면 반드시 血이 마트고 진액이 손상되 

어 차츰 風操현상이 증가할 것이므로, 병정이 일 

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위중하다. … 湮病이 먼저 
생겼는가 갖擔이 먼저 생겼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역대로 주가의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다. 趙씨는 

먼저 極病이 있고 나중에 갖%율이 생겼다고 하였 

으며, 章씨는 먼저 갖擔이 있고 나중에 사기를 

감촉하여 樓病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이 조문의 

정신으로 보자연, 이 문장은 倒裝文法이므로, 章

씨의 설이 따를 만하다.” 尤在않도 갖擔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를 감촉한 것으로 보고 았다. 

[原호] 2-8 

太陽病, 共뽑佈, 身體꿇, 凡凡然, Jl!R&..沈많 .ilt,l월첼, 

*£樓*£*£場초ξ 

[解釋]

太陽病의 證候가 모두 나타나면서 온몸이 뺏 

뺏하고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데, 맥은 오히려 

沈週하변 이것은 첼病이니, 括樓桂技傷을 주로 

쓴다. 

[注]

太陽證備者, 趙民謂 ; 太陽之服, 업足上行, 個背

至頭項, 此其所過之部而馬之狀者, 皆是其證是也.

凡凡, 背彈連顆之親. ”C本樓之服, 遭非內寒, 乃律

浪少而營衛之行不利也. 優寒項背彈凡凡, i'f出惡風

者, 服必浮數, 寫뻐風盛予表 此證身體彈凡凡然,

服反況遭者, 寫風‘잖予外, 而律傷予內, 故用桂技則

同,而-加홉根以助其散,一加括樓根暴滋其內,則 

不同也.

[解釋]

太陽證이 갖추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趙民는 

“太陽의 服은 足으로부터 上行하여 등을 따라 머 

리끝까지 이르는데 그 經絡이 지나는 곳에 나타 

나는 증상은 모두 太陽證에 속한다.”고 하였다. 

凡凡는 등이 뺏뺏한 증상이 뒷목에까지 이르는 

모습이다. 때服은 원래 湮病의 服이고, 運服은 內

寒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律波이 적고 營衛의 운 

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傷

寒病에서 등과 목이 뺏뺏하고 퓨出惡風하면 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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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浮數하니, 風뼈가 表에서 성하기 때문이 

다. 이 증상에서 폼이 彈凡凡然하지만 服이 오히 

려 때運한 것은 風이 밖에서 침입하고 律波이 안 

에서 상했기 때문이니, 桂技를 사용하는 것은 같 

고, 한 쪽에서는(傷寒病) 홉根을 넣어 그 發散을 

도와주고, 한쪽에서는(煙病) 샘樓根을 加하여 겸 

하여 내부를 滋養하는 것이 다르다. 

[考察]

이 구절은 風寒表虛로 인한 柔湮에 대한 증상 

과 그 치료를 논술하고 있다. 尤在잖은 趙以德의 

말을 인용하여 太陽經의 流注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은 모두 太陽病在狀이라고 하고, 지금 沈服

이 보이는 것은 極病이라고 하면서 傷寒에서 “太

陽病, 項背彈凡凡, 反i'f出惡風者, 桂技加홉根場主 

之.”라고 한 桂技加홉根場證과 이곳에서 사용하 

는 括養桂技場의 차이접을 서술하였다. 즉 傷寒

病은 뻐氣가 表에서 성하고 正氣가 아직 허하지 

않기 때문에 桂技場에 홉根을 넣어 解IJJL합節하 

고, 이곳에서는 律波이 이미 상하였기 때문에 括

童根을加하여 滋陰시킨다. 

『金置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였 

다. “이 증의 맥이 沈遭한 것은 허한증의 맥과 감 

별하여야 한다. 이 증에서는 沈運하면서 B호緊하 

고 虛寒證에서는 沈遭無力하여 서로 다르다. …, 
또 여기에서는 柔湮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지 

탕으로 영위를 조화롭게 하고 태양 衛分의 사기 

를 풀어주며, 括養根으로 淸熱生律하고 滋養嚴Hl

하는 작용으로 볼 때 충분히 柔짧에 대한 내용을 

추측할 수 았다. 그러므로 柔樓의 조문과 같이 

연결하여 고찰하여 볼 때, 옛 학자들이 이 조문 

에 i'f出의 증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은 분명한 근거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었다.”18) 

[原文] 2-9 

+£樓#호{ii:易;F 

*£;樓根二A'J, *£技三A'J, tJ榮三며, -tj-:i휴二며, .1.養三

A'J, 大홍十;*£ 

18) 李克光 主編,『金댔要略講義』, 중국, 上海科學技術出版
社 l쨌,24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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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승얘, J.'A1]<九升, 좋取三升, 分溫三119., 徵;t. )f不出,

용t힐, P꿇熱얘3發. 

[解釋]

탬樓桂技j易 

i'fi樓根 2냥, 桂技 3냥, 작약 3냥, 감초 2냥, 생 

강 3냥, 대추 12알 

위의 여섯 가지 약을 볼 9되에 넣고 3되쯤 되 

게 달여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먹는데 약간 

땀을 내야 한다. 만일 땀이 나지 않으면 30분 정 

도 있다가 붉은 죽을 뜨겁게 먹어 땀을 낸다‘ 

[原호] 2 10 

太陽病, 꿇;'fiiii•l、便反少, 참上街뼈, o•옆不待語, 값 

作예첼, 흉i~흉초ξ. 

[解釋]

太陽病에 땀이 나지 않으면서 소변의 양은 도 

리어 적고 기운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고 이를 

악불어 말을 못하는 것은 剛쩔이 되려는 것이니, 

홈根場을주로쓴다. 

[注]

無rt而小便反少者, 風寒i혈甚, 與氣相持, 不得外

達, 亦井不下行也. 不外達, 不下行, 勢必평而上매, 

寫뼈滿, 寫口應不得語, 훨II至面*頭搖, 項背끓直, 

所不待言, 故티欲作剛湮. 흉根場, ~n桂技i易加麻黃,

훌根, 乃剛極無rt者之正法也. 按; 湮病多在太陽,

陽明之交, 身體彈, 口應不得語,皆其驗也. 故加細

黃以發太陽之뻐, 加훌根흉흉統陽明之經, 而陽明外主

JlJ!.i처, 內主律浪, 用萬根者, 所以通隨용而途風i옳, 

加돼樓者, 所以生律波而橋經服也.

[解釋]

無ff한데 소변이 오히려 적은 것은 風寒鴻이 

심하여 氣와 서로 맞대고 있으면서 밖에까지 이 

르지 않고 또한 下行하지도 않는 것이다. 밖으로 

이르지도 않고 下行하지도 않으면 세력이 기펼코 

遊하여 위로 치멀게 되므로, 가슴이 답답하게 되 

고 입을 꽉 다물고 말을 못하며, 차츰 얼굴이 상 

기되고 머리를 흔들며 등과 목이 뺏뺏하고 말을 

기다리지 못할 바(증상을 파악하는데 말이 필요 

없다는 뜻)에 이르니 그러므로 欲作剛짧이라고 

『金圓要略心典』의 짧病조문에 대한 번역 연구 

하였다. 훌根揚은 바로 桂技傷에 細黃, 훌根을 넣 

은 것인데, 剛樓의 無ff한 것을 치료하는 올바른 

치료방법이다. 생각건대 湮病은 대부분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전변될 때 생기는데, 몸과 팔 아래가 

뺏뺏하고 입을 꽉 다뭉어 말을 할 수 없는 증상 

이 모두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麻黃을 넣어 太

陽經에 들어간 사기를 發散시키고, 흉根을 넣어 

겸하여 陽明經을 統通시키는데 陽明은 밖으로 節

肉을 주관하고 안으로 律滾을 주관하니, 홉根을 

쓰는 것은 經絡을 통하게 하고 風演을 내쫓기 때 

문이고, 쉐樓를 넣는 것은 律波을 生成하고 經ni&

을 痛養하기 때문이다. 

[考察l

『金핍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땀이 나면 소변이 적고, 땀이 나 

지 않으면 소변이 많은데, 지금 땀이 없으면서 

소변이 도리어 적은 것은 養에 진액이 이미 손상 

된 것이다. 땅이 없다는 것은 사기가 밖으로 나 

가지 못하는 것이고, 소변이 적은 것은 사기가 

하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遊하여 上衝

할 것이다 … 太陽極病과 太陽傷寒은 비록 똑 
같이 표층이 있으나 摩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정이 있다. (1) 맥이 浮數하지 않고 랬運하 

다. (2) 項背彈急 (3) 律波不足 (4) 치법으로는 解

表외에 진액도 살펴야 한다.” 

[},흙文] 2 11 

월i~융;F 

홉根맥며, ~윷三~ 송節, *£*£φ 1t후@ !J棄용二:.~'.]. 

生養三벼, 大짧十」二it 

上七q원, 以¥-斗, 7t.갯t~옳, 휩iR, 減二*· 송it, 찌 
짧葉, 갯t取三升, 송澤, 溫Jlll-升, 覆取微似lt, 不須•ft랬, 

*것n桂技f웠i쳤종,당&.禁‘링. 

[校敵]

@ 桂技; 趙開美本에는 ‘去皮’ 두 글자가 더 있 

다. 

@#草; 趙開美本에는 ‘종’字가 더 었다 

@ 二兩; 趙開美本에는 형藥이 3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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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 3 

@ 上七味; 趙開美本에는 ‘上七味’ 뒤에 ‘D)(ll_ll’ 

두글자가 있다. 

[解釋]

훌훌根複方 

갈근 4냥, 마황 3냥 (마디를 버린 것), 계지 감 

초 작약 각각 2냥, 생강 3냥, 대추 l27TI. 

위의 7가지 약 중에서 廠黃과 홉根을 불 1말에 

먼저 넣고 달여 2되가 줄어들면 거품은 버리고, 

나머지 약을 넣고 3되가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따뭇하게 해서 1되씩 먹는데, 이불을 푹 

덮고 약간 땀이 날 듯해야 한다. 죽은 먹지 않아 

도 되지만, 그 외에는 桂技場의 복용법에 따라 

調構과 금기를 지켜야 한다. 

[原.:t] 2-12 

,훨f똥쩌, 뼈滿, 0"쌓, JR不훌席, R핸學急, !와짧홉, 효r與 

大承흉場. 

[解釋]

첼病의 증상이 가슴이 그득하고 이를 악묻고 누 

워도 등이 다 자리에 닿지 않으며 다리가 뒤틀리 

면서 이를 갈게 되는데 大承氣錫을 쓸 수 있다. 

[注]

此쩔病之屬陽明那熱者. 陽明之節起手足, 結手

~H; 其直者, 上結子牌. 陽明之服, 入짧中, 快口環

륨 ; 其支者, 領P옳嘴, 入缺益, 下隔, 故寫是諸證.

然無操實見證, 自宜峰熱而깨複實,乃不用調몹而用 

大承氣者, 릎病深熱極, 非此不能治數. 然日可與,

則增有흉}빼之意, 用者慣之.

[解釋l

이 증상은 裡病에서 陽明휴양熱에 속하는 것이 

다. 陽明의 節은 발에서 시작하고 발등에서 맺히 

며 그 곧은 것은 위로 關에서 맺힌다. 陽明의 服

은 이 속으로 들어와 업을 끼고 업술을 돌며, 그 

줄거리는 목구멍을 따라 缺益에 틀어가서 橫隔으 

로 내려가므로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 

나 操實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았는 證이 없으므 

로 자연스랩게 열을 씻어 내야 할 것이요, 實을 

쓸어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調뿜承氣場을 사용하지 않고 大承氣揚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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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니, 어찌 병이 깊고 열이 극도에 이르러 

이 처방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겠는가 

(승기탕을 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겠는가)? 그 

러나 ‘可히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은즉 오히려 

짐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쓰는 사람이 삼가야 

한다 

[考察]

尤在않은 이 증상을 陽明에 新熱이 있고 操實

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 大承氣傷을 쓰는 의 

미를 ‘操實이 없으므로 調뿜承氣j易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大承氣場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金핍要略講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흉만은 畵熱이 막혀 성한 것이고, 없不휩席은 背

反眼이 성한 것이고, 짧↑&청는 口際이 심하여 업을 

꽉 다문 상태에서 윗니와 아랫니를 가는 것이다 

• 글 중에 操實의 증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갑자 

기 대승기탕을 쓴 것은 뜻이 양명의 열을 내리려 

는 데에 었지 양명의 實을 下하려는 데에 있지 않 

으니, 뼈熱存陰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原처 2-13 

大承술u易-jj 

大윷맥려j f쩍ik, I좋朴半JfOl i화Jt, i?-좋죠*£ £, 윤빼 
-::;,f.‘ 
上四해, ¥;.{7}c-斗, 71:.윷ti?-, 朴, 取五升, 송澤, f'l大윷 

옳;升, -t.浮, 여푼혜, 홍上微;K.-ffl‘빼, 分溫확Ell, 4풍下, 

.t.-frl Jill 

[校動]

CD 淳朴半ff: 趙‘開美本에는 ‘半ff’뒤에 ‘꼈’字가 

더 있다. 

[解釋]

대승기탕 

대황(술에 씻은 것) 4냥, 후박(구워서 껍질을 

없앤 것) 8냥, 지실(구운 것) 5개 망초 3홉. 

위의 4가지 약 가운데서 먼저 불 1말에 후박과 

지실을 넣고 5되가 줄게 달여 찌꺼기를 버린 다 

음, 대황을 넣고 2되 되게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망초를 넣고 약한 불에 1 2번 끓어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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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여 2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설사 

가 나면 더 먹지 말아야 한다. 

m_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金델要略心典』 

의 湮病조문에 나타난 尤在끊 주의 특정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였다 

1. 햄病의 원인은 외적으로는 太陽風寒에 寒i뭘을 거 

듭 감촉한 것이고, 내적으로는 血氣陰陽이 손상된 

것이며, 결국 律波不足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 

다. 

2. 챔病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表證이지만 맥이 沈한 

것은 떻 때문이라고 보았다. 

3. 증상의 특정에 彈直이 나타나는 것은 風 때문이라 

고보았다. 

4. 剛첼의 증상에 惡寒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는, 

成無己의 주에 근거하여 表가 實한 상태에서는 惡

寒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 

문에, 원문에서 ‘反惡寒’이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 

다. 

5. ‘其服如故’와 ‘暴題眼大’는 風이 제거되고 演이 남 

아 생기는 병증이라고 보았다. 

6. 첼病의 陽明縣熱에 대승기탕을 쓸 수 았다고 한 

것은 그 의미가 操實을 제거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陽明熱을 내리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실 

제로는 대승기탕의 사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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